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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일본

금융청,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규제 일부 완화

이상우 선임연구원

 일본 금융청은 현행 대출신청 중인 개인소비자와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함.

 금융청은 2001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은행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과 관련된 거

래 상대방에게 보험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꺽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완전판매 방지장치를 도

입한 바 있음.

 금융청(7월 6일)은 동 방지장치 중에서 대출신청 중인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타이

밍 규제’와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종업원 50인 이하) 임직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한 ‘모집제한 대상 규제’를 완화하였음.

 금융청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현재 은행 등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중에 있는 개인고객

과 대출 중인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 일부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임.

 이번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고객과 중소기업 임직원들

은 기존에 가입이 가능했던 신용생명보험 이외에 추가로 일시납 종신보험과 일시납 생사혼합보험, 

적립상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져 보험상품의 선택 범위가 넓어짐.

 다만, 이번 조치로 불완전판매 방지장치의 모든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금 대출신

청 중인 법인고객과 신용대출 고객, 대출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그 대표자, 개인사업자, 대출중인 

중소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함.

 한편, 금융청은 2001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상품을 예금상품으로 속이고 판매한다는 민원

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시 설명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금융청은 이러한 방카슈랑스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 가을 중으

로 시행할 예정임.

 (요미우리신문 7/7, 산케이신문 7/6, 일본경제신문 7/6 뉴스 종합)




